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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Ⅰ.

  정보통신공사업은 4차 산업혁명, 기술진보에 따른 새로운 융․복합설비들이 

등장함에 따라 기존 유․무선 인프라의 구축 뿐만 아니라 가입망의 고도화 수요 

증대 등으로 정보통신설비의 시공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처럼 급변하고 있는 제반환경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보완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써 「정보통신공사업법」은 1997년 전면 개정 

후 약 20년간 부분적인 개정을 거쳤으나, 기술 및 산업 환경의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는 못하고 있다. 결국 모호한 규정으로 인해 각종 질의요청 또는 

업역분쟁이 발생하거나 공사업 관리․감독, 정보통신분야 설계․감리 등 다양한 

영역에서 제도적 보완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 정보통신공사협회, 연구원에서는 각종 관련 연구와 제도

개선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제도적, 법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금번 

정보통신공사업 역량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에서도 과기부, 협회, 

시공업체, 설계 및 감리업체, 연구원으로 구성된 TF연구회의를 운영하며 

다양한 주제별로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본 고에서는 그간 논의되었던 세부 과제들 중에서 중요도가 높은 과제들을 

[정책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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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으로 현황 및 문제점 등을 소개하고자 한다. 

주요 주제별 현황 및 문제점 Ⅱ.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의 적정 여부 

  o 정보통신공사를 도급․시공하거나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 하기 위해서

는「정보통신공사업법」등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어 관할 시․도지사

에게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o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기준은 공사업체 내에서는 업체규모에 따라 등

록기준 강화/완화 찬반이 대립되는 상황

   - 관련 설문조사(2011~2015년 평균)에서는 현행유지 의견이 우세한 상

황(현행유지 50.7%)
  

  o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의 강화/완화는 장단점이 모두 존재하는 양

면성이 있으며, 이를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구 분 등록기준 강화 등록기준 완화

장 점

o 페이퍼컴퍼니 난립 방지
o 시공품질 확보
o 공사업체의 경쟁력 제고
o 일자리 창출

o 경쟁촉진을 통한 산업효율성 제고
o 중소 공사업체의 경영부담 완화
o 공정경쟁 환경 조성
o 신규 공사업체 진입 완화

단 점
o 중소 공사업체의 경영부담
o 신규 공사업체에는 진입장벽
o 등록기준 유지를 위한 불법행위

o 페이퍼컴퍼니 난립에 따른 불법행위
o 과당경쟁에 따른 수익성 악화
o 저가수주에 따른 부실공사 가능

[표 3]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 강화 및 완화에 따른 장․단점

  

  o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기준은 정보통신공사업계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

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므로 강화 및 완화에 따른 장․단점에 대한 심도 

있게 검토와 회원사들의 의견수렴 과정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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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미한 공사의 범위 개선 

  o 「정보통신공사업법」제2조에서는 정보통신설비 및 정보통신공사를 

정의하고 있으며, 제3조에서 정보통신공사는 공사업자가 아니면 도급

받거나 시공할 수 없도록 규정

   - 그러나 예외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경미한 공사는 공사업자가 

아닌 자도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있도록 허용

  o 타 유관 분야에서도 경미한 공사는 존재하지만 범위를 대폭 축소

    - 건설분야는 종합공사업종은 5천만원 미만, 전문공사업종은 1천5백만원 

미만의 공사 또는 660㎡ 미만의 주거용 및 495㎡ 미만의 주거용 외 

건축물은 건축주가 직접 시공 가능

   - ΄18.6.27. 시행된 「건설산업기본법」개정안에서는 주거용 건축물의 면적

기준이 660㎡→200㎡로 대폭 강화되며, 건축업자에게 도급토록 하는 

예외기준은 기존 단독주택에서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등으로 확

대하여 건축주의 직접시공을 금지

  o 현행 정보통신분야 경미한 공사의 문제점   

   - 경미한 공사는 관련 기술발전, 국가정보화사업 등의 활성화를 위해 도입

하였으나, 개정 과정에서 경미한 공사의 범위를 과도하게 확대 적용되

거나 기술발전으로 인한 용어의 재정의 등이 필요 

   - (과도한 면적 기준) 현행 1,000㎡ 이하의 설치되는 일부 설비를 경미한 

공사로 정의하지만 해당 연면적은 3~4층 규모의 건축물

   - 제1종 근린생활시설은 대부분 다중이용시설로서 불특정다수가 원활한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시공품질 확보가 필요

   - (기술발전으로 인한 개정 필요) 당초 회선이라는 용어는 과거 음성

(전화)망 사용자의 규모를 판단하기 위한 개념으로 현 기술상황에 부합한 

재정의와 시장에서 사라진 카폰 등의 삭제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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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호한 용어 개선) ‘단말기의 설치․증설․대개체’는 단말기 설치 외에 

주변기기 또는 부대설비의 설치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확대해석이 

가능하므로 개정 필요 

   - (시장변화에 따른 대상범위 변경 필요) CCTV는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으로 관련 시장이 급성장하여 단일공종으로는 정보통신공사업 중 

가능 많은 공사건수가 체결(2016년 기준 48,634건(15.1%), 1조 

1,202억원(8.6% 비중을 차지))

   - (관련 품질확보 제도와 상충) 「정보통신공사업법」제31조 하도급 제한, 

제33조 기술자 배치 및 시공관리, 제37조 하자담보책임 등 무자격자가 

시공할 수 있는 경미한 공사는 품질확보를 위해 시행되는 각종 제도 

및 규제에서 벗어남으로써 부실시공 양상 

  o 타 분야와의 형평성 고려 필요 

   -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취지) 민홍철의원 등이 2017.1.24. 발의한 「건설

산업기본법」개정안의 제안이유는 비건설업자인 건축주가 직접 시공

할 수 있는 범위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함으로써 공중의 안정을 

확보하고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

   - 무자격자가 시공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게 설정되어 

있어 부실시공 및 하자보수 곤란 등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며, 해당 

건축물들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거나 분양 또는 매매, 임대의 대상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규모 건축물을 직접 시공할 수 있는 건축주도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것이 개정 사유 

□ 건설업종 통합대응 

  o 종합건설업계에서는 각종 연구보고서, 보도자료 등을 통해 건설업종 구

분을 업역 칸막이로 규정하며, 건설업종 통합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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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이에 관련 보고서 등에서 주장하고 있는 주요 논리와 이에 대한 문제점 

등을 분석 

  o 건설산업통합 관련 선행연구 및 주요 논리

   - (건설동향브리핑(2017)) ①업역간 칸막이 규제로 건설산업 노동생산성 

하락, ②해외 주요국들은 건설업 영업범위를 경직적으로 규제하지 않음, 

③시장이 아닌 제도에 의한 영업범위 제한, ④건설산업통합법 제정으로 

사업 경쟁력 제고 및 국민경제 기여

   - (건산연 연구(2014)) ①전문직별 공사업은 하도급 보호 규정 미약, 

②감리․감독업무 중복으로 비효율성 초래, ③건설관련 행정체계의 정합성 

부족, ④추가이전비용, 예산절감 불리, 공사 간섭현상 발생, 중복 규제 등

   - (법제연구원 연구(2012)) ①공사수행상 비효율성, 산업체계 왜곡, ②

건축사법 개선 필요, ③국가계약법 상 일괄발주 원칙 위배, ④하도급법 

등과 상호 중복 또는 개별체계로 통합 필요 

  o 건설산업통합 주장의 문제점 

   - (생산성 하락의 원인) 종합건설업 생산성 하락은 건설경기 불황 등으로 

인해 생산성 향상에 대한 투자 부족이 주요 원인

   - 경기불황이 예상되면 기업은 투자보다 기술 아웃소싱, 비정규직 고용

으로 고정비용을 줄이는 등 임시방편적 인력 운용으로 대응

   - 전문직별 공사업은 높은 생산성을 창출(2015년 기준 부가가치율 종합

건설업 19.3%, 정보통신공사업 38.8%, 전기공사업 47.0%, 전문건설업 45.7%)

   - (해외 주요국 업종제한 규제) 미국은 각 주별로 공공계약 또는 건설

계약 관련 법령을 통해 전문성이 필요한 업종은 업역을 제한 

   - 뉴욕, 일리노이, 펜실베니아, 오하이오 등 7개 주는 전기, 배관, 가스

설비, 냉․난방공사 등에 대해서는 업종 제한을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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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급계약 분리의 예외 조항 개선 

  o (불명확한 정의로 자의적 해석 가능)「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제25

조에서는 특정한 공사의 경우에만 분리발주의 예외를 허용

   - 그러나 법 제25조 제1항의 특수한 기술이 필요한 공사에 대한 명확한 

판단기준이 없어 발주기관별로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

  o (적법성 판단이 불가능) 다른 유사 법령으로는 국토부 고시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기준’이 있으며, [별표 1]에서는 건축물의 규모나 유형에 

따라 분류하고 [별표 2]에서는 대상공사의 선정기준 등을 제시

   - 그러나 세부적인 공종들을 명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특수한 기술, 

공법이 필요한 공사에 대해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는 없으며,

   - 상기 고시들이 정보통신공사의 특수한 기술이나 공법이 필요한 공사

들을 판별하는데 일부 참고할 수 있더라도 상위법 우선원칙에 따라 

상위법인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의 분리발주 예외범위의 판단기준

으로 적용이 불가능

   - 결국 발주기관에서 기본계획 이후에 작성하는 집행기본계획서의 입찰

방법 및 제안 이유에 대해서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더라도 적법성을 

판단할 수 없는 상황

  o 향후 관련 법령의 개정은 관련 법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사 공종

이나 지역 등으로 제한하는 방향으로 추진이 필요 

   - 특수기술 및 특수공법을 관련 계약예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종으로 

제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또는 「통합방위법」 등에 따른 지역이나 

구역 등으로 공사의 대상을 한정하는 방안 등으로 현행 볍령의 개정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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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공사 감리원 배치기준의 개선 

  o (1인 1현장, 상주 원칙)「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1조에서는 공사규모, 공사의 종류에 따라 상주하는 감리원 배치기준을 규정 

   - 공사규모는 5억원 미만 ~ 100억원 이상으로 구분하여 등급별 감리원을 

배치토록 하며, 일부 예외 경우에는 1명의 감리원에게 중복 감리를 허용 

  o (추가 배치기준 검토 필요) 공공건축물 공사비 분석에서 연면적 1만㎡ 

규모는 5층 정도의 건축물로서 정보통신부문 공사비가 최소 8억원 이상이며, 

이는 기존의 배치된 감리원만으로는 효율적인 감리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수준

  o 유사 분야 감리원 배치기준 비교 분석

   - LH공사 국민행복주택사업 OOOO A1BL 아파트 1공구, 2,200세대, 연

면적 144,952㎡, 전기․통신․소방분야 동일기간 감리용역

유형 층수 세대수 연면적(㎡) 전기,통신,소방분야 공사기간

공동주택 6~25F 2,200 144,952.84 ΄18.03.30 ~ ΄20.05.16

[표 4] 감리원 배치기준 비교사례 공사개요 

  o (분야별 감리원 배치) 현행 해당 법령에 따라 전기감리원은 3명(상주 2명

(특급, 초급), 비상주(고급)), 소방감리원은 2명(특급, 초급), 정보통신감리원은 

1명(고급)이 배치

  o (분야별 용역 추정가격) 전기공사 감리비 8억원, 소방공사 감리비 6.2억원, 

정보통신공사 감리비는 3.4억원으로 전기공사 감리비 약 43%, 소방공사 감리비의 

약 56%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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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및 결론Ⅲ .

  본 연구는 현행 정보통신공사업법의 개정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수행되었으며, 

앞선 세부 과제들 외에도 업역보호, 하도급 제한기준, 공사업체 관리․감독, 정보

통신공사업 기술인력 등 다양한 주제들에 대해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세부과제별 개선방안은 TF연구회의 등을 통해 개정안이 도출되었으나 향후 

추가적인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은 

수록하지 않았으며 지속적인 추가검토를 통해 수정․보완될 예정이다. 

  그간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선을 위하여 정부와 연구원은 ‘정보통신공사업 역량 

강화방안(2014)’, ‘제22차 ICT정책해우소(2015)’, ‘정보통신공사업 법령체계 

개선방안 연구(2016)’등 다양한 연구 활동을 수행해왔으며, 협회에서는 제도

개선위원회를 운영하며 회원사들이 요청하는 개선의견들을 수렴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정보통신공사업법을 합리적으로 개정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 뿐만 아니라 개정안에 대한 타당성 및 영향분석, 

정부 주무부서와의 유기적인 협의과정 등이 필수적이다. 

  향후에도 정보통신공사업의 발전과 부가가치 향상 등을 위해서 관련 법령과 

제도들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며, 정보통신공사

업계는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적극적인 의견제시와 참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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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 해외실적 분석 및 시사점

산업정책실 도윤희 연구원 

yunhee@kici.re.kr

개  요Ⅰ.

최근 ICT 인프라 분야는 사물인터넷, 스마트시티, 인공지능 등 각 분야의 연결을 

위한 매개체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정보통신공사업은 ICT 인프라 

산업의 한 주축으로써 첨단산업과의 융․복합을 통해 스마트시대를 주도하고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또한 정부에서는 제4차 산업혁명 대응 및 활용을 통한 국가의 지속발전을 위하여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1)을 마련하고 ICT 인프라 고도화를 중요 정책으로 

선정함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의 역할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공사업계의 시장 환경은 국내

시장의 정체 및 치열한 경쟁구도로 인해 지속적으로 열악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정보통신공사업의 2017년 실적은 전년대비 9.8% 상승한 14조 3천억 원으로 상승

하였으나 2014년을 기준으로 감소세2)를 보였으며 최근 4년간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다. 업체당 평균 실적 또한 2012년 16.6억 원으로 최대치를 기록한 후 감소 추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2016년 이후 14억 원 대로 집계되었다. 

1)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 2016.12.27
2) 정보통신공사업 실적 추이 : 1조 3,611억원(‘14)→ 1조 3,476억원(-1.0%, ‘15)→ 1조 3,053억원

(-3.1%, ‘16)→ 1조 4,326억원(9.8%, ‘17)

[이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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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산업인 건설업 자료를 살펴보면 2018년 국내 건설 수주액은 전년대비 14.7%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1] 향후 2020년 이후 국내 건설시장은 신축 건설

시장이 축소되면서 유지보수 시장이 급증하는 선진국형 시장 구조로 전환함에 따라 

본격적인 저성장기로 진입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2]

이와 같이 공사업 내수 시장의 성장 정체와 공사업체의 저조한 경영성과에 대한 

돌파구로써 현재 해외진출 활성화가 절실한 시점이다. 

[그림 1] 정보통신공사업 실적 추이

※ 자료 :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따라서 본고에서는 국내 정보통신공사업체의 경쟁력 제고와 새로운 시장 창출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해외진출 실적 추이를 분석해보고 진출현황을 파악하여 

시사점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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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 해외 수주실적 분석Ⅱ.

1. 연도별 수주실적

정보통신공사업체의 2017년 해외진출에 따른 실적은 전년대비 16.2% 상승한 

2,976억 원으로 집계되었다. 2015년 이후 최근 2년간 증가하고 있으나 2010년 

최고치(2,894억 원)를 기록한 이후 감소세로 전환되어 7년 만에 수주액을 상회

하였고 업체별 평균 매출액 또한 2010년(17.6억 원) 이후 부진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그림 2] 해외진출 실적 추이

※ 자료 :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해외실적을 보유한 업체 수는 전년대비 5.8% 상승한 183개사로 기록되었으며 

2013년 이후 최근 5년간 평균 186개사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진출건수의 경우 2014년 1,059건으로 최대치를 기록한 이후 4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7년에는 2014년 대비 20.4% 하락한 843건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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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해외진출 업체수 및 건수 추이

※ 자료 :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해외실적이 정보통신공사업 전체실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2009년 

이후로 전체실적 증가와 함께 2011년에는 최대 2.85%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

났으나 2013년 이후 1.9%대로 감소되었다. 진출 업체 수 또한 전체 등록업체수와 

대비하여 2014년 2.46%의 비중을 차지한 후 2016년까지 2.1%, 1.8%대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해외실적은 전체 실적 대비 평균 1.94% 수준에 불과하며 연평균 

0.7%의 미미한 성장률을 보이고 있어 정보통신공사업은 국내 시장만이 주를 

이루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대비하여 유사산업인 전기공사업의 경우 한국전기

공사협회 자료3)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해외실적은 전체 실적 대비 평균 5%의 비중4)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정보통신공사업 대비 2.5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3) 한국전기공사협회 전기공사업 통계연보
4) 전기공사업 해외실적 비중 추이 : 4.8%(‘12)→ 5.61%(‘13)→ 6.29%(‘14)→ 4.87%(‘15)→ 3.84(‘16)



 14 / 정보통신산업동향 ·······························································································································

구분 전체실적(A)
해외실적(수주액)

등록업체수(C)
해외실적(업체수)

수주액(B) 비중(B/A) 업체수(D) 비중(D/C)

2008 96,230 1,523 1.60 6,546 124 1.89

2009 107,475 2,206 2.10 6,834 136 1.99

2010 113,864 2,894 2.50 7,123 164 2.30

2011 115,590 2,126 2.85 7,361 144 1.96

2012 126,183 2,568 2.04 7,623 148 1.94

2013 129,584 2,634 2.03 7,948 187 2.35

2014 136,117 2,576 1.89 8,295 204 2.46

2015 134,767 2,343 1.75 8,733 183 2.10

2016 130,537 2,562 1.96 9,151 173 1.89

2017 143,267 2,976 2.08 9,588 183 1.91

[표 5] 해외실적 비중 추이

(단위: 억원, 개사, %) 

※ 자료 :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2. 지역별 수주실적

2017년 아시아 지역의 수주액은 2,046억원으로 전체 해외실적 중 68.8%의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어 아메리카(247억원, 8.3%), 아프리카(241억원, 

8.1%), 유럽(231억원, 7.8%), 중동(204억원, 6.9%) 순으로 집계되었다. 

아시아 지역의 수주액은 2015년 976억 원으로 전년대비 16.1% 감소율을 기록

하였으나 이후 28.4%, 63.3%의 증가율을 기록하여 수주액과 그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건설 시장의 경우에도 아시아 지역은 세계 건설 수요의 45%를 

차지하고 있는 최대 시장으로서 중국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 지역 국가들의 빠른 

경제성장에 따른 영향으로 타 지역 대비 가장 양호한 성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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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아시아 지역의 수주액 비중이 급증한 반면 아메리카와 유럽 지역의 

경우 2017년에는 전년 대비 각각 59.1%, 27.2%의 감소율을 기록하였다.

특히 아메리카 지역의 경우 2016년에는 38.4% 증가한 604억 원으로 집계되어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나 2017년에는 공사 수주가 큰 폭으로 급감하여 수주액 

비중도 23.6%에서 8.3%로 축소되었다. 해외건설 실적자료에 따르면 중남미, 

북미․태평양, 아프리카, 유럽 지역의 2017년 기성액 및 수주액은 전년 대비 

37.7%, 59.9% 감소한 34억불, 19.4억불로 중남미를 비롯한 지역의 건설경기 

하락과 이벤트성 대규모 공사 수주 부재로 실적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4]

중동지역은 2014년 374억 원의 실적을 달성한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6년에는 전년 대비 59.6% 감소한 130억대로 집계되어 기타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 중 5.2%의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2017년 수주액은 다시 

증가세로 전환되었으나 기존 실적인 300억 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해외건설 실적에서도 국제유가 급락 등의 영향으로 중동지역의 수주액이 감소5)

되고 있어 정보통신공사업체들의 실적 역시 감소세가 지속 될 것으로 보인다. 

5) 해외건설 중동지역 수주액 추이 : 313.5억불(‘14)→ 165.3억불(-47.3%, ‘15)→ 106.9억불(-35.3%, 
‘16)→ 145.8억불(36.4%, ‘17)

구 분
2014 2015 2016 2017

수주액 건수 수주액 건수 수주액 건수 수주액 건수

아시아
116,408
(45.2%)

694
(65.5%)

97,644
(41.7%)

689
(68.4%)

125,357
(48.9%)

680
(74.9%)

204,666
(68.8%)

620
(73.5%)

아메리카
38,594

(15.0%)
79

(7.5%)
43,642

(18.6%)
76

(7.5%)
60,408

(23.6%)
73

(8.0%)
24,731
(8.3%)

49
(5.8%)

유럽
34,601

(13.4%)
72

(6.8%)
27,518

(11.7%)
58

(5.8%)
31,732

(12.4%)
42

(4.6%)
23,111
(7.8%)

53
(6.3%)

[표 6] 지역별 해외실적 추이

(단위: 백만원,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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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 ( )안은 전체 합계 대비 비중

※ 자료 :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3. 공종별 수주실적

정보통신공사업체의 수주 공종 중 정보제어․보안설비는 2017년 1,115억 원으로 

전체 해외실적의 37.5%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어 정보망설비(439억 원, 

14.8%), 통신선로설비(396억 원, 13.3%), 정보매체설비(217억 원, 7.3%) 순으로 

집계되었다. 

특히 정보제어․보안설비는 2014년 이후 4년 연속 수주액이 증가(579억 원→ 686억 원

→ 810억 원→ 1115억 원)하고 있으며 그 비중도 2014년 22.5%에서 2017년 

37.5% 수준으로 확대되었다. 

정보제어․보안설비 내 세부 공종으로는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비가 

2014년부터 매년 가장 큰 비중을 보이고 있으며 4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

다. 2017년에는 전년대비 96.7%나 증가한 838억 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하며 그 

비중이 75.2%까지 확대6)되었다.

6)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비 실적 추이 : 223억원, 38.5%(‘14)→ 266억원, 38.8%(‘15)→ 426억
원, 52.6%(‘16)→ 838억원, 75.2%(‘17)

구 분
2014 2015 2016 2017

수주액 건수 수주액 건수 수주액 건수 수주액 건수

중 동
37,441

(14.5%)
118

(11.1%)
32,911

(14.0%)
96

(9.5%)
13,291
(5.2%)

61
(6.7%)

20,476
(6.9%)

53
(6.3%)

아프리카
28,245

(11.0%)
60

(5.7%)
31,786

(13.6%)
50

(5.0%)
25,195
(9.8%)

46
(5.1%)

24,129
(8.1%)

59
(7.0%)

기타
2,386

(0.9%)
36

(3.4%)
838

(0.4%)
38

(3.8%)
274

(0.1%)
6

(0.7%)
518

(0.2%)
9

(1.1%)

합 계 257,677 1,059 234,341 1,007 256,259 908 297,633 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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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설비의 경우 아시아 지역의 수주비중이 80.9%7)로 

집중되어 있으나, 건별 평균 실적은 아프리카(12.8억 원), 아메리카(11.1억 원), 

아시아(6.2억 원), 유럽(4.2억 원) 순으로 나타나 아프리카 및 아메리카 지역에서

의 프로젝트 규모 또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통신선로설비는 2014년부터 매년 실적이 감소하고 있으며 2017년에는 

전년대비 33.6% 감소한 396억 원으로 집계되었다. 또한 구내통신설비는 국내

실적을 포함한 전체실적에서는 2조 7,632억 원으로(2017년 기준) 공종 중 

21.2%의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해외실적에서는 전년대비 27.7% 

감소한 191억 원으로 전체실적 대비 6.4%의 낮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7) 2017년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비 지역별 실적 : 아시아 678억원(80.9%), 아메리카 78억원
(9.3%), 아프리카 64억원(7.7%), 유럽 17억원(2.0%), 중동 0.6억원(0.1%) 순

구  분
2014 2015 2016 2017

수주액 건수 수주액 건수 수주액 건수 수주액 건수

통신선로설비
 79,561
(30.9%) 

67
(6.3%)

67,887
(29.0%) 

   52
(5.2%) 

 59,726
(23.3%) 

35
(3.9%)

39,666
(13.3%)

46
(5.5%) 

교환설비
  2,859
(1.1%)

7
(0.7%)

4,764
(2.0%) 

  173
(17.2%)  

 266
(0.1%)

3
(0.3%)

2,393
(0.8%)  

15
(1.8%)  

전송설비
    965
(0.4%)

5
(0.5%)

 199
(0.1%)

    1
(0.1%)  

- -
4,515

(1.5%) 
6

(0.7%) 

구내통신설비
 17,080
 (6.6%)

87
(8.2%)

15,718
(6.7%) 

    88
(8.7%) 

 26,438
(10.3%)

72
(7.9%)

19,105
(6.4%)  

57
(6.8%)  

이동통신설비
  4,028
(1.6%)

12
(1.1%)

2,396
(1.0%) 

    7
(0.7%)  

  1,254
(0.5%) 

15
(1.7%)

276
(0.1%)  

5
(0.6%) 

위성통신설비
    485
(0.2%)

5
(0.5%)

15,962
(6.8%) 

   34
(3.4%)  

 19,832
(7.7%) 

8
(0.9%)

20,765
(7.0%)

5
(0.6%) 

[표 7] 공종별 해외실적 추이

(단위: 백만원,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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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 ( )안은 전체 합계 대비 비중

※ 자료 :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구  분
2014 2015 2016 2017

수주액 건수 수주액 건수 수주액 건수 수주액 건수

고정무선통신 
설비

  1,584
(0.6%)

3
(0.3%)

4,276
(1.8%) 

    2
(0.2%)  

  2,431
(0.9%) 

3
(0.3%)

504
(0.2%)  

2
(0.2%) 

방송국설비
  6,941
(2.7%)

16
(1.5%)

  972
(0.4%) 

    8
(0.8%) 

  2,837
(1.1%) 

15
(1.7%)

5,075
(1.7%) 

18
(2.1%)  

방송전송․선로 
설비

  4,057
(1.6%)

6
(0.6%)

 664
(0.3%) 

    6
(0.6%)  

  1,337
(0.5%) 

2
(0.2%)

325
(0.1%)  

2
(0.2%) 

정보제어․보안 
설비

 57,962
 

(22.5%)

222
(21.0%)

68,676
(29.3%) 

 214
(21.3%)  

 81,001
(31.6%) 

199
(21.9%)

111,554
(37.5%)  

248
(29.4%)  

정보망설비
 46,476

 
(18.0%)

88
(8.3%)

25,732
(11.0%) 

   55
(5.5%)  

 20,464
(8.0%)

53
(5.8%)

43,909
(14.8%) 

77
(9.1%)  

정보매체설비
 10,297
 (4.0%)

17
(1.6%)

6,926
(3.0%) 

   19
(1.9%)  

1,858
(0.7%)

10
(1.1%)

21,746
(7.3%)

11
(1.3%)  

공항․항만통신 
설비

 3,617
(1.4%)

203
(19.2%)

3,037
(1.3%)

    14
(1.4%)  

5,349
(2.1%) 

151
(16.6%)

17,517
(5.9%) 

165
(19.6%)  

철도통신신호 
설비

- - - -
7,118

(2.8%) 
1

(0.1%)
350

(0.1%)  
1

(0.1%) 

정보통신전용 
전기시설설비

 1,823
(0.7%)

9
(0.8%)

- -
7,775

(3.0%) 
4

(0.4%)
3,172

(1.1%) 
2

(0.2%) 

유지보수
2,451

(1.0%)
26

(2.5%)
  3,386
(1.4%)

    35
(3.5%)  

  2,428
(0.9%) 

35
(3.9%)

3,394
(1.1%) 

37
(4.4%)  

선박설비
 17,482
(6.8%)

286
(27.0%)

13,739
(5.9%)

  299
(29.7%) 

 16,138
(6.3%) 

302
(33.3%)

3,359
(1.1%) 

146
(17.3%)  

합 계 257,677 1,059 234,341 1,007 256,259 908 297,633 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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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업체별 수주실적

2017년에는 총 183개사가 총 2,976억 원의 실적을 달성하였으나 이 중 상위 

30개사(16.4%)가 전체 실적의 84.0%(2,500억 원)를 차지하여 일부 상위 업체를 

통한 해외진출 쏠림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상위 30개사의 실적 비중은 2014년(78.7%) 이후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7년 수주액 증가율은 전년 대비 18%로 전체 기업의 평균 증가율

(16.1%) 보다 높게 나타났다. 실적 상위 업체의 진출 건 증가율 또한 전년 대비 

12.1%를 기록하여 2.7% 감소한 전체 기업의 평균 증가율과 대비대고 있다.  

이는 최근까지도 정보통신공사업의 해외진출은 시공경험 및 자본조달 역량이 

있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진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기술과 자본이 

취약한 중소규모의 전문 정보통신공사업체는 해외진출에 더 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분석된다. 

구 분
2014 2015 2016 2017

수주액 건수 수주액 건수 수주액 건수 수주액 건수

상위 30개 
업체

202,777
(78.7%)

240
(22.7%)

185,252
(79.1%)

274
(27.2%)

211,839
(82.7%)

224
(25.9%)

250,019
(84.0%)

251
(29.8%)

상위 30개 
업체 제외

54,899
(21.3%)

819
(77.3%)

49,089
(20.9%)

733
(72.8%)

44,419
(17.3%)

684
(79.0%)

47,613
(16.0%)

592
(70.2%)

합 계 257,677 1,059 234,341 1,007 256,259 866 297,633 843

[표 8] 업체별 수주실적 추이

(단위: 백만원, 건) 

※ 주 : ( )안은 전체 합계 대비 비중

※ 자료 :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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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사 점Ⅲ .

국내 정보통신공사업 시장의 경쟁구도가 포화상태로 변화고 있는 시점에서 

해외시장 활용을 통한 공사물량 확대는 공사업체의 새로운 수익 창출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시장으로 부각되고 있다. 즉, 국내 정보통신공사업체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해외시장을 선택이 아닌 필수시장으로 인식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새로운 시장의 창출과 진출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정보통신공사업체의 해외 수주액은 최근 5년간 전체 실적 

대비 1.9% 대로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유관산업 대비 낮은 비율을 차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위 30개사의 실적이 전체의 84%를 차지하고 있어 

일부 업체 위주의 실적 집중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역별 실적으로는 아시아 지역의 수주액이 전체 실적 중 68%(‘17)의 높은 비중 

차지하고 있으며 타 지역에 비해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시아 지역의 경우 동남아시아 등을 중심으로 한 정부 주도의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공적개발원조(ODA), 민관합작투자

(PPP) 등의 자금을 통한 대형 사업 수주에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종별로는 정보제어․보안설비, 정보망설비가 2017년 1,554억 원으로 집계

되어 52.3%의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주요 세부 내역으로 통신케이블 설비와 

더불어 폐쇄회로텔레비젼(CCTV) 설비, 경비보안 설비 등의 실적이 확대되고 있다. 

이와 같이 국내 업체들의 주력 공종인 통신 및 정보보안 분야의 수주 확대를 

통해 지속적인 수익성 창출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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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와 같이 정보통신공사업체들의 높은 기술 경쟁력에도 불구하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진한 해외진출 실적을 보이고 있다. 이는 해외사업에 대한 

정보 부재, 현지화 애로, 지원 체계 미흡 등의 원인을 들 수 있으며 해외진출 

실적을 보유한 정보통신공사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해외 진출 시 

필요한 주요 사항으로 시장조사 및 진출 컨설팅(60%), 해외시장 전문 인력

(20%), 현지 투자 및 해외 지사화(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5] 

따라서 정보통신공사업체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장개척에 따른 

비용 지원, 다양한 정보제공 등 실효성을 보유한 지원정책을 통해 적극적인 시장 

개척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 정보통신공사업체들이 활용할 수 있는 

해외진출지원 프로그램들이 여러 기관을 통해 추진되고는 있지만 유사 산업 위주의 

지원형태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향후 관련 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해 정보통신공사

업체 해외진출을 위한 맞춤형 지원 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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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 경기실사지수
2018년 3/4분기 경기평가 및 4/4분기 경기전망 

정보통신공사업 경기실사지수(BSI) 개요Ⅰ.

 o 정보통신공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의 실적과 전망 등에 대한 의견을 설문

조사한 다음 향후 경기 변화에 대해 공사업계가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정보통신공사업 경기실사지수 조사

 - 경기실사지수는 경영자들의 판단과 예측 및 계획이 단기적인 경기변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중요한 경기예측지표로 사용될 수 있음

 - 한국은행, 한국경제연구원,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등에서도 해당 분야 산업의 

경기실사지수를 계속적으로 조사·발표함

정보통신공사업 경기실사지수 동향Ⅱ .

□  2018년 3/4분기 정보통신공사업 경기평가 및 2018년 4/4분기 전망

  o 2018년 3/4분기 정보통신공사업 경기평가는 78.9p 로 2018년 2/4분기에 비해 

0.8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공공부문 시설공사는 상반기 조기집행에 의해 발주량이 증가한 반면, 민간

부문 건설 수주의 하락 및 재개발·재건축 규제 강화 등으로 인한 건설 

경기 둔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조사됨

[경기변동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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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업은 2018년 3/4분기(8월 말 기준) 경기 평가가 67.3p (2018년 2분기: 

81.9p), 전문건설업은 50.6p(2018년 2분기: 78.5p) 로 나타남

 o 2018년 4/4분기 정보통신공사업 경기 전망치는 2018년 3/4분기 경기 평가 

대비 4.9p 상승한 83.8p 로 조사되었음

 - 통신사업자들은 5G 상용화 계획을 앞당겨 연내 시행하기로 발표 하였으며, 정부는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지역밀착형 생활SOC예산8)을 

대폭 확대한다고 발표한 바 있어, 이로 인해 다수의 공사업체들이 4/4분기 

경기전망을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예측됨

[그림 1] 정보통신공사업 경기실사지수 분기별 경기평가 및 전망 (2016년~2018년)

※ 정보통신공사업 경기실사지수 보고서 전문은 우리연구원 홈페이지(www. 

kici.re.kr)에 게시되어 있음.

8) 기획개정부가 2018년 8월 27일에 발표하였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문화·체육시설 등을 확충하
고 노후된 공공시설물들을 개선하기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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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도 4/4분기 공공부문
       정보통신공사 발주계획 분석

전년 동기 및 직전 분기 대비 공공부문 정보통신공사 

발주계획 비교
Ⅰ.

      연간발주계획 자료를 토대로 향후 공사 계획을 미리 조사/분석하여 공사업

체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본 조사를 실시

 o ‘18년 4/4분기 예정된 공공분야의 통신공사 건수는 316여 건으로 공사 금액은 

약 3,026억원 규모로 나타남

  - 전년 동기 대비 약 78여건 정도 줄어들고 공사 금액은 약 3,219억원 감소

할 것으로 나타남

    ※ ‘17년 4/4분기 통신공사 건수 및 규모 : 394건 / 약 6,245억원

  - 또한 직전 분기(3Q) 대비 발주 건수(185건 감소)도 줄어든 반면 정보통신

공사 발주 규모 모두 감소(약 746억원 증가)할 것으로 나타남

    ※ ‘18년 3/4분기 통신공사 건수 및 규모 : 501건 / 약 2,280억원

  -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한 이유는 크게 정부 SOC 예산의 감소에 따른  영향과 

전년 대비 시설공사 발주계획의 상반기 조기발주 집중, 정부의 공공기관 

부채관리 강화, 주택 공급의 감소 등에 따른 것으로 판단됨 

  - 하지만 직전 분기와 비교하였을 때 4분기의 정보통신공사 규모는 증가

하였는데 이는 내수경기 확대를 위한 기금운용 변경 및 공기업 투자가 

추진됨에 따른 것으로 판단 (약 3조 8천억원 추가 재정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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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3/4분기 공공부문 정보통신공사 세부항목별 

발주계획 분석

Ⅱ .
 

   

 o 지역별로 공공부문의 정보통신공사 발주계획을 살펴보면, 공사 건수와 공사 

규모 모두 전반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나타남

  - (지역별 공사 건수) 지역별 정보통신공사를 보면 많은 지역의 발주 건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전년동기 대비 발주 건수가 증가한 지역 :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세종특별

자치시, 경기도, 충청북도, 제주특별자치도

    ※ 전년동기 대비 발주 건수가 감소한 지역 : 서울특별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강원도, 충청남도, 전라남·북도, 경상남도

  - (지역별 공사 금액) 일반적으로 정보통신공사 발주규모가 큰 경기도와 경상

북도, 서울특별시의 공사 규모가 전년 동기 대비 상당히 축소된 것으로 

파악됨

    ※ 전년동기 대비 발주 건수가 증가한 지역 :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제주특별자치도

    ※ 전년동기 대비 발주 건수가 증가한 지역 : 서울특별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

(단위 : 건, 백만원)

공  사
지역별

‘17년도 4/4분기 ‘18년도 4/4분기 전년동기 대비 증감

건수
통신분야

공사금액*
건수

통신분야 
공사금액*

건수 공사금액

 서울특별시 31 46,698 22 15,416 △ 9 △ 31,282

 부산광역시 25 6,775 27 14,566 2 7,791



············································································   2018년 4/4분기 정보통신공사 발주계획 분석 / 27

*  시설 공사 중 통신 분야 공사비는 약 5.69%를 차지(출처 : 조달청 공공건축물 유형별 공사비 분석)

** 공사지역이 불분명한 공사의 경우에는 ‘기타’로 표기함

 [표 1] 공사지역별 정보통신공사 분포 (공사건수, 공사금액, 전년 동기 대비 증감)

 대구광역시 16 15,268 5 1,986 △ 11 △ 13,282

 인천광역시 33 12,592 20 14,901 △ 13 2,309

 광주광역시 2 122 10 2,170 8 2,048

 대전광역시 25 15,506 9 12,643 △ 16 △ 2,863

 울산광역시 9 3,483 7 1,894 △ 2 △ 1,589

세종특별자치시 4 2,636 7 7,761 3 5,125

 경기도 60 194,428 61 89,513 1 △ 104,915

 강원도 21 31,037 18 8,830 △ 3 △ 22,207

 충청북도 19 42,601 22 31,647 3 △ 10,954

 충청남도 23 21,694 22 26,372 △ 1 4,678

 전라북도  23 43,910 14 13,197 △ 9 △ 30,713

 전라남도  25 6,260 13 3,721 △ 12 △ 2,539

 경상북도  28 134,091 28 40,066 - △ 94,025

 경상남도  40 18,426 7 10,323 △ 33 △ 8,103

제주특별자치도 5 1,745 16 2,423 11 678

기타** 5 27,261 8 5,211 3 △ 22,050

 합계  394 624,533 316 302,638 △ 78 △ 321,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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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공종별 공공부문의 정보통신공사 분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통신선로, 구내통신, 정보제어·보안, 정보망, 정보매체, 철도통신·신호, 

정보 통신전용전기 설비공사 등 8개의 공종에서 발주될 것으로 조사됨

  - 전년 동기 대비 구내통신과 정보매체 설비공사의 경우에만 발주 건수와 

공사 규모가 높아진 것으로 파악되고 나머지 공종에서는 건수와 규모면

에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단위 : 건, 백만원)

공 종 별 
‘17년도 4/4분기 ‘18년도 4/4분기 전년동기 대비 증감

건수 
통신분야 

공사금액* 
건수 

통신분야 
공사금액* 

건수 금액

 통신선로 77 236,810 25 3,561 △ 52 △ 233,249

 전송설비 2 110 1 12 △ 1 △ 98

 구내통신 215 250,560 218 255,409 3 4,849

정보제어/보안 66 26,139 44 5,950 △ 22 △ 20,189

 정보망 7 8,136 9 514 2 △ 7,622

 정보매체 3 30 5 3,334 2 3,304

항공/항만통신 2 860 - - △ 2 △ 860

철도통신/신호 14 100,400 8 32,670 △ 6 △ 67,730

정보통신전용전기 8 1,488 6 1,188 △ 2 △ 300

합계 394 624,533 316 302,638 △ 78 △ 321,895

*  시설 공사 중 통신 분야 공사비는 약 5.69%를 차지(출처 : 조달청 공공건축물 유형별 공사비 분석)

 [표 2] 공종별 정보통신공사 분포 (공사건수, 공사금액, 직전분기 대비 증감)

 o 발주기관별(국가기관, 지자체, 교육청, 공기업 및 공공기관)로 보면 공기업·

공공기관의 정보통신공사 규모(건수, 금액)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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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앞서 언급하였듯이 내수 경기 확대를 위한 공기업 투자가 하반기 이후에 

진행됨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비롯한 공기업의 정보통신공사 

물량이 2018.3Q보다 확대 된 것으로 추정됨

    ※ ‘18년도 3/4분기 공기업·공공기관 정보통신공사 : 229건 / 약 1,739억원

  - 하지만 전년 동기 대비 금년 4/4분기의 정보통신공사 물량은 정부의 

SOC 투자 축소에 따른 시설공사 물량 감소에 따라 대폭 감소한 것으로 

파악됨

  - 발주 건수를 기준으로 ‘18년 4/4분기 발주기관별 공사 발주계획을 보면 

공기업·공공기관에서 약 188건(전체 공사의 약 59.5%)으로 가장 많은 공사 

물량이 발주될 것으로 보이며, 다음으로 국가기관(45건, 약 14.2%), 교육청

(42건, 13.3%), 교육청(41건, 약 13%) 순으로 공사 물량이 발주될 것으로 예측

    ※ ‘17년 4/4분기 역시 1) 공기업·공공기관(235건, 약 59.6%), 2) 교육청(120건, 

약 16.6%), 3) 국가기관(50건, 약 12.7%), 4) 지자체(48건, 약 12.2%) 순

  - 발주 규모를 기준으로 통신공사 규모를 살펴보면, 공기업·공공기관이 약 

2,670억원 정도로 가장 많은 공사 규모(전체 공사의 약 88.2%)가 발주될 

것으로 예상되며, 뒤이어 지자체(약 151억원, 약 5%), 국가기관(약 114억원, 

약 3.8%), 교육청(92억원, 약 3%) 순으로 나타남

    ※ ‘17년 4/4분기에는 1) 공기업·공공기관(약 86.1%), 2) 국가기관(약 9.7%), 3) 

교육청(약 2.9%), 4) 지자체(약 1.3%)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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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건, 백만원)

 발주기관별 
‘17년도 4/4분기 ‘18년도 4/4분기 전년동기 대비 증감

건수 
통신분야 

공사금액* 
건수 

통신분야 
공사금액* 

건수 금액

 국가기관 50 60,569 45 11,388 △ 5 △ 49,181

 지자체 48 8,142 41 15,100 △ 7 6,958

 교육청 61 17,890 42 9,174 △ 19 △ 8,716

 공기업 및 
공공기관 235 537,932 188 266,976 △ 47 △ 270,956

 합    계 394 624,533 316 302,638 △ 78 △ 321,895

*  시설 공사 중 통신 분야 공사비는 약 5.69%를 차지(출처 : 조달청 공공건축물 유형별 공사비 분석)

 [표 3] 발주기관별 정보통신공사 분포 (공사건수, 공사금액, 직전분기 대비 증감)

 o 발주시기별 공공부문의 정보통신공사 물량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18년 4/4분기의 발주 건수 변화를 보면 10월의 정보통신공사 물량이 가장 

많으며 점차 줄어드는 추세를 보임 

  - ‘17.4Q와 비교하면 ’18.4Q의 정보통신공사 물량 추세가 비슷한 흐름을 보임 

    ※ 일반적으로 공공 공사의 경우, 상반기에 조기 발주되는 흐름을 보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갈수록 점차 감소함

(단위 : 건, 백만원)
 발주기간별

(‘17년 4/4분기) 
건수 

통신분야 
공사금액* 

 발주기간별
(‘18년 4/4분기) 

건수 
통신분야 

공사금액* 

10월 202 326,892 10월 171 165,217

11월 109 135,021 11월 93 92,024

12월 83 162,620 12월 52 45,397

 [표 4] 발주시기별 정보통신공사 분포 (공사건수, 공사금액, 직전분기 대비 증감)

※ 본 자료의 전문은 우리 연구원 홈페이지(www.kici.re.kr)에 게시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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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산업연구원 동향

u 제 22차 이사회 개최(2018. 9. 6.)

o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정상호 이사장)은 2018. 9. 6. 쉐라톤 팔레스 강남에서 

제22차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정구 신임원장을 선임하였다.

[연구원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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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 NCS 및 활용패키지 개발 중간보고회 개최(2018. 9. 8.)

o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은 2018. 9. 8.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NCS 활용패키지 

개발관련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다.

u 2018년 제2차 표준시방서·공법 T/F실무 회의」개최(2018. 9. 12.)

o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은 2018. 9. 12.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정보통신공사 

표준시방서 및 공법개발을 위한 T/F실무회의를 개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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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 제3차 Immersive Media 연구반 회의개최(2018. 9. 20.) 

o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원장 이정구)은 9. 20일 20명의 관련전문가들이 

참석한 VR 중심 BM 및 산업생태계 활성화 방안과 AR/VR 사업화를 

위한 연구반 회의를 개최하였다.

u  NCS 활용패키지 개발용역 5차 개발워크숍 및 2차검토회의 개최(10.2)

o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은 10. 2.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NCS활용패키지 

개발을 위한 개발(안) 및 표준화 검토회의를 개최하였다.



정보통신산업동향은 정보통신산업의 최신 동향을 조사⋅분석하여 

주요 이슈를 발굴하고 이를 통해 정보통신공사업 등 제반 정보통신산업과 

관련 정책에 기여하고자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http://www.kici.re.kr)

에서 발간하는 이슈 및 동향 분석 연구지로, 본 내용을 인용할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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